
     1.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놓은  ‘셀

프수유’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      2. 100일 미만의 영아의 경우 기도와 식도가 약해 아기가 누워서 혼자 젖병을 물

고 분유를 먹을 경우 폐렴이나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, 분유를 먹는 양과 속도 조절 

능력이 없어 질식사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셀프수유 행위가 이뤄

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

      3. 따라서, 귀 시?도, 시?군?구에서는 관할 산후조리원이 셀프수유 행위를 하지 

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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